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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韓國 經濟가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體制에 놓인 지 이제 2년

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産業에서는 엄청난 變化가 진행되었

으며 그 變化方向의 한 축은 效率性의 增大 라고 할 수 있다. 保險産業

도 이러한 變化의 趨勢속에서 과거에 추구했던 外形爲主의 成長을 止揚

하고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生命保險産業에서 效率性에 대한 論議에서 항상 그 대상이 되는 것이

保險契約의 높은 失效·解約現象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

당히 높은 失效·解約率은 持續的으로 改善對策이 趨進되어야 할 부분이

다. 이러한 現實認識을 바탕으로 保險監督當局이나 生命保險會社들도 保

險契約의 維持率을 높이기 위해 保險商品의 完全販賣를 圖謀하는 등 여

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失效·解約率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出發點은 現象에 대

한 正確한 認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現在, 失效·解約의 程度를 파악하

기 위한 槪念으로서 保險契約額을 基準으로한 失效·解約率이나 維持率

이 사용되고 있지만, 失效·解約現象을 深度있게 파악하는 데는 多樣한

接近方法을 活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生存分析(survival analy sis )이라는 統

計的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生命保險 失效·解約 契約에 대

한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여러

要素별로 生命保險契約의 存續率과 契約維持期間 差異를 파악하였다. 이

分析結果를 토대로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契約者 및 保險種目의 特性을

파악함으로써 生命保險會社들이 失效·解約을 最小化하기 위한 對策을

樹立하는데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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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 論

1. 硏究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의 保險産業은 과거에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國民所得의 增加

및 社會福祉政策의 추진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왔다. 생명보

험산업의 경우 1965회계년도 收入保險料가 26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

회계년도에는 49조원에 달하여 약 1,890배에 이르는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런 성장의 결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1996년말 현재 收入保險料

면에서 세계 6위권에 진입하여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의 裏面에는 여러 가지 問題들이 내포되

어 있다. 그 중에는 모집인의 大量導入 및 大量脫落, 높은 失效·解約率

및 낮은 經營效率性, 많은 保險民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과거에 보험사들이 量的 經營形態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위의 여러 문제들 중 높은 失效·解約率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失效·解約

정도를 통하여, 계약자들이 느끼는 保險商品의 質 및 保險社의 消費者를

위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滿足度를 평가할 수 있다.2) 따라서 높은 失

效·解約現象은 보험사들이 良質의 商品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向後의 보험환경은 保險需要의 減少 내지 安定化, 低費用·高

效率 構造下의 經營效率性 增大要求, 消費者主義(consum erism)의 擴散

1) S w iss Re, S ig m a , 1998.4
2) K . Black , Jr . and H . Skipper , Jr ., L if e I ns urance 12 th ed ., P rent ice H all,

1994, pp. 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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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양적 경영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높은 失效·

解約現象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높은 失效·解約率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3)

본 연구도 높은 失效·解約 現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접근방법, 즉, 生存分

析(Survival Analysis)이라는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生存分析

技法을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要素들 및 그 特性을

파악하고 이 결과가 보험사들이 失效·解約을 最小化하기 위한 對策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硏究方法

생명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식은 生存分析技法(Survival Analysis)4)이다. 이 기법은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失效·解約(termination)의 條件附 確率(conditional

probability)을 모형화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된 요소들의 효과를 밝히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에서는 분석시점 이전에는 失效·解約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분석하게 된다. 失效·解約이 時間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는 시간이 주요한 분석틀이 되는 生存分析技法이 回歸分析이나 一般線

型模型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CY'95에 失效·解約된 個人保險契約을 대상으로

하였다. 失效된 계약에 대하여는 2년의 契約復活期間5)이 주어지므로 이

3) 이러한 논문으로는 조재민 (1990), 정요섭 (1992), 김헌수 (1996), 류근옥 (1996),
조해균(1996), 김종국(1997) 등이 있다.

4 ) Lian Ken g H eong , W u Yuan and Loi S oh Loi, "Surviv al An aly sis of
T erm in ated Life In surance P olicies ," S ing ap ore I n ternational I ns urance
A ctuar ial J ournal,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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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활계약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계약자의 意圖에 따

른 失效·解約契約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契約解止事由가 死亡, 契約滿期

인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生存分析에서 失效·解約에 관련되는 要素別 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계약 및 보험상품관련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 <表 Ⅰ-1>과 같다. 이 표

에 나열된 요소들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파악가능

한 요소가 많을 수록 生存分析結果의 現實的 應用力은 증가할 것이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현재 保險開發院에서 집적하고 있는 經驗

生命表 작성을 위한 基礎資料이다. 이 자료에는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계

약자의 다양한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석결과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失效·解約에 관련된 요

소들은 保險種目, 保險會社, 診斷, 性別, 契約者 年齡, 保險金額 등이다.

<表 Ⅰ-1> 失效·解約契約의 契約者 및 保險商品關聯 要素

요소 구 분 방 식

보험종목* 교육/연금/보장성/생사혼합
보험회사* A/B/C
진단* 유진단/무진단
성별* 남자/여자
계약자 연령* 20세미만/20대/30대/40대/50세이상

보험금액의 크기*
1천만원미만/ 1천만∼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초과
계약자 소득수준 고소득/중소득/저소득
계약자 학력 대졸이상/고졸/중졸/국졸이하

보험료 납입방법(회수) 연납/6월납/분기납/월납
보험료 납입방법(수단) 현금/GIRO/은행이체
모집방법 모집인 개입/비개입(전화판매등 )

주 :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요소

일반적으로 生存分析에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母數的 方法과

5)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3장 제2절 표준약관중 제61조(효력
상실 계약의 부활),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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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母數的 方法6)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방법으로서 로그線型

回歸模型을 이용하였다. 먼저 失效·解約關聯 요소별로 存續率 分布를 살

펴보고 失效·解約계약의 維持期間 T와 維持期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즉, 保險種目, 保險會社, 診斷有無, 性別,

年齡, 保險金額 등이 다를 경우 保險契約의 存續率 分布와 보험계약의 維

持期間이 다른지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요소가 失效·解約發生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파악된 결과가 失效·解

約防止에 活用될 수 있는 方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 生命

保險契約의 失效·解約發生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 보고, 제Ⅲ장에서 生存

分析(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여 失效·解約關聯 要素를 分析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生存分析結果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제Ⅴ

장 結論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要約하기로 한다.

6)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생명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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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生命保險契約 失效·解約發生의 現況과

問題點

1. 保險契約의 失效·解約의 意味

생명보험계약은 商法上의 계약이며 계약당사자간의 合意에 의해 성립

된다. 그리고 이 合意契約은 契約當事者들에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滿期까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

사자는 保險事故 發生前에는 임의적으로 또는 일정 조건하에 계약을 終

了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解止라고 하며, 상법에서는 契約의 效力

을 當事者의 一方的인 意思表示에 의하여 將來에 향하여 消滅시키는 行

爲 라고 정의된다.7)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행위인 解

約에는 解止와 解除가 있는데, 解止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

며, 解除는 계약의 성립시로 그 효력을 소급시키게 된다. 보험계약은 계

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 그 解約은 解止가 原則으로 되

어 있다.

解止의 사유로는 保險契約者에 의한 解止로서 任意解止와 保險者의

破産 등이 있고, 保險者에 의한 解止의 경우로는 보험계약자등의 保險料

支給義務의 不履行과 告知義務의 違反 및 危險의 變更·增加 등이 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들 사유중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는 解約 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계약자등의 보험료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는

效力喪失(失效) 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념

상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근 金融監督院은 이 두 용어, 즉, 解約

과 效力喪失 을 모두 解止 라는 단일한 상법상의 표현으로 통일한 바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失效, 또는 解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의상

7) 한국보험학회, 『보험사전』, 1997.12
8)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2절 표준약관, 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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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행에 따른 용어선택임을 밝혀 둔다.

2. 生命保險契約의 失效·解約 現況

序論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이룬 外形的인 成

長의 이면에 몇몇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중에서 세계

6위의 보험산업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失

效·解約의 現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韓國의 경우

먼저 과거 10년 동안의 新契約額과 保有契約額 및 失效·解約額의 추

이를 보면 다음 <表 Ⅱ-1>과 같다. 失效·解約額의 평균 증가율은 27.5%

로서 보유계약액의 평균증가율(30.3%) 보다는 낮지만 신계약액의 증가율

(26.2%)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Ⅱ-1> 新契約額, 保有契約額 및 失效·解約額의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신계약액 증가율
보유
계약액

증가율
실효·
해약액

증가율

1988 369,248 33.3 572,171 37.6 224,323 8.7
1989 560,712 51.9 858,632 50.1 294,874 31.5
1990 732,338 30.6 1,170,671 36.3 442,669 50.1
1991 986,272 28.5 1,612,678 37.8 591,131 34.2
1992 1,267,047 28.5 1,979,762 22.8 879,306 48.0
1993 1,481,582 16.9 2,450,917 23.8 953,741 8.5
1994 1,977,562 33.5 3,267,284 33.3 1,155,766 21.2
1995 2,509,232 26.9 4,289,728 31.3 1,497,703 29.6
1996 2,536,700 1.1 5,057,512 17.9 1,819,058 21.5
1997 2,811,021 10.8 5,663,820 12.0 2,214,744 21.8
평균 26.2 30.3 27.5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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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失效·解約액의 추이를 보험종목별로 구분해 보면 다

음 <表 Ⅱ-2>와 같다. 契約件數나 金額으로 볼 때, 개인보험의 失效·解

約比重이 全體 失效·解約比重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험

중에는 生存保險의 失效·解約比重이 가장 크다. 한편, 최근에는 생존보

험의 失效·解約比重이 점차 축소되고 死亡保險의 比重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유계약액에서 차지하는 사망보험의 비중이 증가함9)에 따라

사망보험의 失效·解約額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FY'97

에 生死混合保險의 失效·解約比重이 크게 증가한 것은 IMF 지원체제

초기인 98년초에 발생했던 保險契約 大量解約事態의 영향이 생사혼합보

험 부문에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表 Ⅱ-2> 保險種目別 失效·解約 現況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1995 1996 1997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개

인

생존 5,109 929,824 62.1 4,596 994,070 54.7 4,788 1,026,204 46.3
사망 2,657 369,504 24.7 3,686 598,810 32.9 4,603 731,092 33.0
생사
혼합

861 97,474 6.5 890 109,876 6.0 1,606 259,659 11.7

소계 8,626 1,396,802 93.3 9,533 1,702,756 93.6 10,997 2,016,955 91.0
단 체 939 100,901 6.7 994 116,302 6.4 1,552 197,789 9.0
총 계 9,565 1,497,703 100.0 10,527 1,819,058 100.0 12,549 2,214,744 100.0
주 : 비중은 전체 보험계약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다음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 및 保有契約額

構成比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 <表 Ⅱ-3>과 같다. <그림 Ⅱ-1>은 保險種

目別 失效·解約率 推移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27.5%

의 失效·解約率을 보이고 있으며 FY'92를 정점으로 失效·解約率이 낮

9) 이 내용은 <表 Ⅱ- 3>의 보유계약액 구성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망보
험 보유계약액이 전체 보유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6.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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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FY'96부터 다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종목별 失效·解約率을 보면 생존보험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보험에는 年金保險과 敎育保險이 속하는데 이 두 보험종목

의 경우 保險金額을 기준으로 한 失效·解約이 많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表 Ⅱ-3> 失效·解約率 및 保有契約 構成比 推移

(단위 : %)

연 도
실효·해약율 보유계약액 구성비

전체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1988 28.6 37.6 23.6 22.8 12.9 44.9 10.8 28.0 16.3
1989 26.0 26.7 41.2 31.8 7.9 53.0 7.7 22.8 16.4
1990 27.8 29.4 32.7 34.8 10.2 56.8 7.4 18.4 17.4
1991 27.5 31.3 22.3 30.9 13.3 58.7 11.4 14.8 15.2
1992 30.5 32.7 28.6 36.7 18.0 55.3 17.8 12.4 14.4
1993 27.6 29.0 26.5 34.0 18.7 53.5 23.6 9.2 13.7
1994 26.1 29.4 22.0 31.9 15.0 55.5 25.7 6.7 12.0
1995 25.9 30.9 21.2 27.0 15.4 49.9 32.9 6.0 11.3
1996 26.6 31.9 24.5 21.3 15.5 43.3 37.5 7.9 11.3
1997 28.1 37.0 22.2 28.6 22.3 31.6 46.7 11.1 10.7
평 균 27.5 31.6 26.5 27.0 14.9 50.3 22.2 13.7 13.8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그림 Ⅱ-1>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의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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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美國 ,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失效·解約率 水準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

表 Ⅱ-4>와 같다. 미국과 일본의 失效·解約率 算出方式은 우리나라와 다

르므로 失效·解約率을 單純比較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을 미국이나 일본의 方式으로 轉換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산출방식은 <表 Ⅱ-4>의 주석내용과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

契約金額이 아닌 契約件數를 기준으로 하는 점이 특이하다.

<表 Ⅱ-4> 韓國, 美國, 日本의 失效·解約率 推移 比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한 국 28.6 26.0 27.8 27.5 30.5 27.6 26.1 25.9 26.6 28.1 27.5

미국방식 23.1 18.8 18.7 18.5 22.1 22.1 21.5 21.8 21.4 20.3 20.8

일본방식 38.9 47.5 47.2 47.2 51.6 44.6 43.3 41.0 38.8 41.1 44.1

미 국 9.3 8.8 8.7 8.6 8.3 7.6 7.1 7.2 6.8 6.1 7.9

일 본 7.6 6.4 7.0 7.4 8.0 8.3 8.3 8.6 8.9 10.8 8.1
주 : 1. 각국의 실효·해약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한국 : 실효해약액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100( % )

미국 : 실효해약건수
평균보유계약건수

×100( % )

일본 : 실효해약액 + 보험금액의감소 - 부활액 - 보험금액의증가
연시보유계약액

×100(%)

2. 일본의 경우는 개인보험의 실효·해약율임. 단체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 e Insurance Fact Book, 1997
保險硏究所, 『Insurance(生命保險統計 )』, 각년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失效·解約率 趨勢는 평균

적으로 우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이 미국의 2.6배에 해당하며, 일본에 비

해서는 5.4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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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높은 失效·解約率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높은 것

은 보험에 대한 認識差異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貯蓄의 目

的으로 보험에 加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現金이 많이 필요하거나 보

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解約하려는 誘引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미

국이나 일본의 경우 保險固有의 危險保障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와 失效·解約率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生命保險契約 失效·解約의 原因과 問題點

가 . 失效·解約發生의 原因

生命保險契約 失效·解約의 原因을 파악하는데는 設問調査方法이 많

이 이용된다. 여기에서는 生命保險協會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내용을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失效·解約의 原因을 파악하기 전에 失效·解約經驗을 살펴보면

<表 Ⅱ-5>와 같다. 失效·解約을 경험해 본 가구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

로 失效·解約을 경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表 Ⅱ-5> 失效·解約經驗

(단위 : %)
경험있음

경험없음
1건 2건 3건 4건이상

1991
1994
1997

20.2
24.5
30.3

14.3
16.4
16.9

2.7
4.0
7.2

1.2
2.3
2.9

1.7
1.8
3.3

79.8
75.5
69.7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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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失效·解約經驗이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어떤 影響

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 <表 Ⅱ-6>과 같다. 失效·解約을 경험한

가구는 동 경험이 없는 가구에 비해 相對的으로 생명보험에 대하여 否定

的인 認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생명보험에

대한 潛在需要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失效·解約防止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表 Ⅱ-6> 失效·解約 經驗과 生命保險에 대한 認識

(단위 : %)

구 분
실효·해약경험
있음

실효·해약경험
없음

최근 3년간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변화

좋아진 편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다.
나빠진 편이다.

31.7
31.1
34.6

68.3
68.9
65.4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또, 失效·解約을 경험해 본 가구를 대상으로 失效·解約한 保險種類

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表 Ⅱ-7>과 같다. 그 내용을 보면,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에 중점을 둔 보험 및 노후의 생활자금준비에 중점을 둔 보

험 이 각각 27.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험종목으로 보면 生死混合保險

이나 年金保險 등에 해당된다. 다음은 만일의 경우 또는 재해사고에 대

비한 보험 이나 질병의 부상이나 치료에 중점을 둔 보험 이 차지했다.

이는 주로 保障性保險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교육에 중점

을 둔 보험 및 저축과 보장을 겸비한 보험 이 차지했는데, 敎育保險 및

生死混合保險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는 失效·解約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큰 貯蓄性保險에서 保

障性保險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Ⅱ장

의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 現況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失效·解約率은 각각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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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인데 반해 사망보험의 失效·解約率은 26.5%를 보이고 있다.

<表 Ⅱ-7> 失效·解約保險種類(複數回答)

(단위 : %)

구 분 비율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에 중점을 둔 보험

노후생활자금의 마련에 중점을 둔 보험

만일의 경우 또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질병, 부상의 치료나 입원에 중점을 둔 보험

자녀의 교육에 중점을 둔 보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보험

27.8

27.8

25.3

24.5

21.0

12.4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다음으로 失效·解約을 경험해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 후 失效·解

約時까지 생명보험계약의 維持期間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表 Ⅱ-8>과

같다. 平均 維持期間은 1991년에 24.3개월을 보인 이후로 1994년에 1.8개

월 감소하였다가 1997년에는 6.7개월 증가하여 29.2개월을 보였다. 失效·

解約이 계약후 1년미만 동안에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1991년 25.3%를 보

인 이래 1994년에는 4.3% 포인트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6% 포인트가

감소하여 23.6% 보였다. 이런 결과는 1991년보다 1994년에 심화되었던 早

期 解約현상이 1997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Ⅱ-8> 失效·解約까지의 維持期間別 構成比

(단위 : %)
구 분 1991 1994 1997

5개월 미만 14.6 18.6 11.4
6개월 ∼ 1년미만 10.7 11.0 12.2

1∼2년 29.0 22.9 20.7
2∼3년 19.6 22.2 20.3
3∼5년 16.1 18.6 20.7
5∼7년 2.7 3.0 10.6

7년 이상 3.9 1.8 3.8
평균유지기간 24.3 개월 22.5 개월 29.2 개월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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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生命保險 失效·解約性向과 관련하여 失效·解約經驗, 失

效·解約 有經驗家口의 生命保險에 대한 認識, 失效·解約 保險種類, 失

效·解約까지의 契約維持期間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 이러한 失

效·解約이 발생하게 되는 理由에 대하여 살펴보면 <表 Ⅱ-9>와 같다.

<表 Ⅱ-9> 失效·解約의 理由

(단위 : %)
구 분 1991 1994 1997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가치가 떨어져 보험은 손해란 생각

가입시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했으므로

설계사의 말과 내용이 달라서

가입했던 보험이 소액이라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서

다른 보험종류 또는 공제로 전환

주거·직장의 이전 등으로 흐지부지

수금태도가 나빠서

수금을 하러 안 와서

기타, 무응답

28.3
21.8
18.6
24.6
13.4
14.1
6.5
2.0
1.7
2.5
2.7
10.7

37.6
24.5
17.6
18.2
15.5
7.6
3.5
0.4
4.7
2.2
3.5
5.9

37.4
34.0
29.1
19.5
17.2
10.6
5.3
3.3
3.1
3.0
2.6
6.1

복 수 회 답 계 146.9 141.0 171.2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失效·解約의 주요 理由로는 「목돈이 필

요해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등으로 나타나 주로 보험계약자

의 經濟的인 理由에 의하여 失效·解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不完全 販賣로 인한 失效·解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持

續的인 事後管理를 통해 失效·解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 保險會社 側面의 問題點

다음에는 위와 같은 失效·解約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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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 문제점은 保險會社, 保險契約者, 保險募集人 側面 등 3가지

입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保險會社 側面에서 保險契約 失效·解約

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의 失效·解約率이 높으면

보험회사가 新契約을 많이 증가시켜도 이것이 保有契約의 증가에 따른

保險料의 增加, 事業費 財源의 增加, 및 資産의 增加로 이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의 長期的 成長은 遲延될 수밖에 없다.

또한, 失效·解約으로 보험회사의 保有契約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보

험회사는 감소된 계약을 補充하고 보유계약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계약을

無理하게 誘致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신계약

의 모집에 중점을 두게 되면 變則的인 方法으로 契約이 作成되거나 緣故

募集에 따른 强勸販賣 등의 不完全販賣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不完全契約은 계약의 質을 저하시키고 다시 失效·解

約이 발생하는 惡循環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계속보험료의 납입이 감소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保有資産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流動性의 제약으로 投資活動

은 위축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예

상을 초과하는 解約還給金을 지급하기 위해 賣却損을 감수하면서 일정한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예상한 投資

資金 및 그 利益 確保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保險數理的으로 분석하면 失效·解約은 收支相等의 原則에서 벗어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보험료를 산출할 때 미래의 보험기간중 契

約者가 脫退하는 경우는 保險事故外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따

라서 失效·解約이 발생하게 되면 예정된 탈퇴계약건수의 변동을 가져와

收支相等의 原則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失效·解約을 事業費 側面에서 보면,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계약초기

에 발생하는 新契約費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超過事業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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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初回保險料를 납입한 후에 失效·解約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신계약체결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新契約手當과 같은

直接費가 발생하고 間接費로서 건강진단비, 증권발행비, 모집인 교육훈련

비, 광고선전비 등이 발생한다. 또한, 보험료 納入猶豫期間에 보험료가 미

납된다고 하여도 계약의 維持管理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의

보장에 대한 保險料와 通信費 등이 발생한다. 더구나, 계약의 失效·解約

處理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므로 이러한 제비용을 합하면 그 금액은 납입

된 初回保險料를 초과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같은 논리로 2회이상 보험료가 납입된 보험이 失效·解約될 때에는

어느 정도 費用損失이 완화되겠지만, 사실상의 손해는 여전히 일정 수준

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超過事業費 발생은 費差損의 발생으

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유지를 통해서 신계약비의 補塡과 維

持費 財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잔존 계약자를 위한 配當財源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다 . 保險契約者 側面의 問題點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가입에 의해 얻었던 精神的 安定과 經濟的 保障을 잃게 되어 예기치

못한 死亡, 疾病, 傷害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失效·解約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이 느끼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解約

還給金과 관련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이 만기이전에 失效·解約되는 경

우 계약자가 지급받는 解約還給金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

가 보통이고 早期에 失效·解約되는 경우에는 解約還給金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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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계약초기에 解約還給金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것은 保險數理的으로 타당한 것이지만, 保險料 및 解約還給金이 산

출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겉으로 느끼

는 金錢的 損害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만에 따라 보험계

약자는 보험회사나 감독기관에 民怨을 提起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

험계약자의 失效·解約 경험과 그에 따른 불만은 생명보험에 대한 認識

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의 有望顧客에 대한 保險需要를 감소시킬

수 있다.

相互扶助原則에서 失效·解約을 보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다른 계약자의 保險金 充當을 위해서 지출되었으나 失效·解約하

는 계약자는 장래 保險金 收取의 機會를 抛棄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經濟

的인 不利益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失效·解約은 그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주지만, 직

접당사자가 아닌 殘存 契約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보험계약

의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는 新契約費 등의 諸費用은 費

差損 등으로 잔존계약자에게 移轉될 수 밖에 없어 잔존계약자가 후에 지

급받게 될 配當金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초기에 失效·解約될 보험계약에 대한 解約還給金 지급의무를 위해

일정수준의 流動性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의 기

간을 이자율 수준이 비교적 낮은 短期로 제한하는 등 投資上의 不利益을

초래하여 잔존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등이 감소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라. 保險募集人 側面의 問題點

보험모집인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은 모집인의 定着率

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보험계약의 質的인 하락을 초래한다. 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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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이 長期的으로 정착하여 專門家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보험산업의

質的 成長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집인에 대한 安定된 所

得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失效·解約은 모집인의 소득을

감소시켜 定着率을 낮추고 그들이 專門家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다.

失效·解約이 모집인의 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이 早期 失效·解約되는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다량 투입하여 신계약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뒤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모집인들에게 지급

한 募集手當을 회수하게 된다. 즉, 保險契約의 維持率이 저조하면 모집인

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높은 失效·

解約率은 판매활동의 기반이 되는 旣契約者 집단의 손실을 초래하여 모

집인의 판매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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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生存分析 (Surv ival Analy sis)을 통한 失效·解約關聯

要素 分析

제Ⅱ장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의 意味를 살펴 보고, 우리나

라와 미국, 일본의 失效·解約現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失效·解約이

발생하는 原因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失效·解約이 초래하는 問題點을 보

험회사,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본장에서는 生存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失效·解約契約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

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生存分析技法

가 . 生存分析技法을 利用한 統計分析

生存分析技法(Survival Analysis)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분야

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지만, 생명보험계약의 失效·解約

과 관련한 契約存續(維持)期間에 대한 연구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이제까지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이다. 또한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기까지의

維持期間이 時間과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生存分析方法이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이나 一般線型模型(general

linear m odel)보다 더 적절한 통계 분석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生存分析技法은 생의학 분야에서 시간에 관련된 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生存模型(survival model)은 하나의 사상이 종료되기

까지의 시간(예를 들면,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기까지의 시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즉, 수명), 어떤 제품이 고장날 때까지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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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인 確率變數 T의 분포를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 확률변수 T는 생명

보험계약이 解止되기까지의 시간을 月單位로 나타낸 것이다.

生存分析은 母數的인 方法(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분포 F를 가정한

회귀모형) 이나 非母數的 方法(예들 들어 분포의 가정이 없는 생명표)으

로 T의 분포함수 F ( t )를 추정하게 된다. 이 分布函數 F는 몇 개의

독립변수 X i ( i = 1, 2 , , p :예를들면 ,나이 ,성별 등)에 의존한다.

生存函數(survival function)는 보험계약이 어떤 특정한 시간 이상 해

지되지 않을 확률, 즉, 存續率(survival rate)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1)S ( t) = P ( T > t)

로 표현된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을 1995년 1월 1일이라고 하

면, 이 계약이 1995년 11월 31일까지 失效·解約되지 않을 확률은 生存函

數 S ( 11) = P ( T > 11 )로 표현된다.

生存分析에서는 최대의 失效·解約危險을 가진 시간이 중요한 관찰대

상이 되는데 이는 危險率 函數(hazard function, 또는 hazard rate)

-------------------------(2)h ( t) = f ( t)
S ( t)

로 표현된다. 이 함수는 특정한 시각 t까지는 解止를 하지 않았다는 가

정 하에서 t시점 바로 직후에 解止할 條件附確率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확률변수 T는 連續型 確率變數이고 f ( t)는 T의 確率密度函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며, f ( t) = F ' ( t) 이다.

또한, S ( t ) = 1 - F ( t )라고 정의하면

--------------------(3)h ( t) = - d
dt

( ln S ( t))

-----------------(4)S ( t) = ex p {-
t

0
h ( u)du}

와 같이 나타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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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T를 維持期間이라 하고 X 1 , X 2 , ,X p 는 서로 독립된 확

률변수라고 하면, 흔히 失效·解約된 계약에 대한 生存函數에 있어서 독

립변수들과 생존기간의 함수관계는 代數關係(exp onential nature)를 나타

낸다. 즉 log ( T )와 X 들의 관계는 서로 선형관계가 가능하다면 모형방

정식은

- - - - - - - (5)log ( T ) = + 1X 1 + 2X 2 + + pX p + e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e는 오차항이다.

위 모형은 log ( T )가 X 들의 線型函數이기 때문에 代數線型 回歸模

型이라고 불린다. 만약 log ( T )의 분포가 正規分布를 따른다면 이 모형

은 일반적인 회귀모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log ( T )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예를들어 주로 와이블 분포

(Weibull distribution))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βi 및 표준오차를 추정하

는데 最尤推定法(maximum likelihood m ethod)이 사용된다. 위 모형을

사용하는 목적은 存續(維持)期間과 일련의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일련의 설명변수에 의해 생존기간을 예측하는데

도 사용될 수 있다.

나 . 資料分析方法

본 연구에서는 母數的인 方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수적 방법에

에서는 SAS Lifereg Procedure를 이용하여 각 保險種目 및 失效·解約關

聯 要素別로 生存函數(survival function)를 이용한 存續率(survival rate)

分布를 구하였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기까지의 維持期間 T

와 失效·解約과 관련된 요소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代數線型

回歸模型(log-linear regression m odel)이 사용되었다. 또한, 비모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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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생존함수와 위험율 함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명표를 이용한 SAS

Lifetest Procedure가 이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生存分析技法을 보험계약의 失效·解約 分析에 적용하는데 있

어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이 기법은 失效·解約된 계약의 件數와 關聯하여

보험계약의 存續率과 維持期間을 산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生存分析에

서의 存續率은 제Ⅱ장에서 다룬, 保險契約金額을 그 측정의 기준으로 삼

는 失效·解約率의 反對槪念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 分析對象資料

분석자료는 CY'95에 失效·解約된 생명보험계약 중 개인계약을 대상

으로 하였다. 이 자료들은 經驗生命表 작성을 위하여 保險開發院에서 집

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29개 생명보험사중 A,B,C 3개사의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순수한 失效·解約契約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CY'95에 失效되고,

CY'96이나 CY'97에 復活된 계약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失效·解約 件數는 모두 3,514,868건이었다.

이 자료들의 保險種目別 分布形態를 보면 다음 <表 Ⅲ-1>과 같다. 이 표

에서 보듯이 失效·解約件은 年金保險의 비중이 61.3%로서 가장 많으며,

保障性保險이 19.6%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生死混合保險

이 8.4%로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金利連動型保險이

차지하고 있는 失效·解約件數 비중은 35.7% 정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

으며, 貯畜性保險의 失效·解約件數 비중이 80.4%에 달하여 保障性保險

의 失效·解約건수 비중(19.6%)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失效·解約件數의 상대적인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失效·解約件數

를 年初 保有契約件數 및 新契約件數의 합계와 비교해 보면, 연금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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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2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의 개별 보험종목중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한 失效·解約정도가 연금보험 부문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사혼합보험, 보장성보험, 교육보험의 失效·解約

정도는 10∼13%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리연동형

보험의 失效·解約程度가 29.7%에 달하며, 그 중에서 금리연동형 연금보

험(노후복지보험 등)의 경우는 31.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17.4%로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11.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Ⅲ-1> 保險商品別 失效·解約件 分布

(단위 : 천건, %)

보험상품그룹
관측
치수
(A)

구성

비

연초보
유계약
건수(B)

신계약
건수
(C)

A/
(B+C)

전 체 3,514 100.0 14,141 6,285 17.2

1. 교육보험 377 10.7 3,108 459 10.6

2. 연금보험 2,153 61.3 5,795 2,884 24.8

2-1.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1,180 33.6 2,514 1,190 31.9

2-2. 기타 배당부 연금보험* 973 27.7 3,280 1,694 19.6

3. 보장성 보험 688 19.6 3,260 2,592 11.8

4. 생사혼합보험 296 8.4 1,979 350 12.7

4-1. 금리연동현 생사혼합보험*
(새가정 복지보험)

73 2.1 389 122 14.3

4-2. 기타 배당부 생사혼합보험* 223 6.3 1,590 228 12.3

2-1,4-1. 금리연동형보험* 1,253 35.7 2,903 1,312 29.7

1,2,4. 저축성 보험* 2,826 80.4 15,366 3,913 17.4

주 : * 기본적 분류이외에 세부적으로 또는 합계하여 분류한 상품그룹

한편, 위 표에서 保險商品을 분류하는 데는 현재 保險開發院의 基礎資

料 集積에 적용되는 기준10)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10) 이 기준은 『경험생명표 작성요강』(보험개발원, 1993)에 따른 것이다. 동
기준에는 배당부 보험과 무배당 보험에 대하여 각각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95년까지는
무배당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경우 '92년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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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年金保險에서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 노후

적립연금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등)과 기타 연금보험으로 구분하고, 生

死混合保險에서는 금리연동형 생사혼합보험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으로 다

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金利連動型保險 그룹과 貯畜性保險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하여 그룹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生存分析에 있어 失效·解約되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保險種目, 保險會社, 診斷有無, 性別, 契約者

의 年齡, 保險金額의 크기 등 6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생

명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분석대상자료인 失效·解約件에 대하여 각 要素別로 구분한 頻度分布

를 살펴보면 <表 Ⅲ-2>와 같다. 會社別로는 B사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으며, 種目別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금보험의 비중이 61.3%

로 가장 높다. 또한, 診斷有無에 따른 분포를 보면, 무진단의 경우가 대부

분을 차지하여 98.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性別로는 남녀의 비율이 거

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年齡別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각각

38.7%, 3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保險金額의 경우는 1천만원

에서 5천만원까지의 계약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계약이 각각 58.2%,

2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되었기 때문에 '95년에도 실효·해약건이 있었지만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 즉, '95년 실효·해약계약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
에서 ' 92년에 처음 도입된 무배당 보험을 포함시킬 경우 실효·해약되기까
지의 유지기간이 4년 이하로 제한될 수 밖에 없어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분
석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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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2> 失效·解約關聯 要素別 頻度分布

(단위 : 천건, %)

요소명 관측치 수 비중

보험종목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377

2,154

688

296

10.7

61.3

19.6

8.4

회사별

A

B

C

1,411

1,450

654

40.2

41.2

18.6

진단
유진단

무진단

71

3,444

2.0

98.0

성별
남자

여자

1,753

1,762

49.9

50.1

계약자

연령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189

1,361

1,351

474

140

5.4

38.7

38.4

13.5

4.0

보험금액

1천만원 미만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160

2,044

1,040

271

4.6

58.2

29.6

7.7

2. 分析結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생존함수에서 구하게 되는 存續率(survival rate)의 分布를 고찰한

후, 代數線型 回歸模型에 의하여 구한 維持期間 差異를 살펴보기로 하겠

다. 이 두 가지 분석결과, 즉 存續率 分布와 維持期間 差異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제3절에서 종합적인 해석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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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生存函數를 利用한 存續率 分布

生存函數(survival function)는 보험계약이 어떤 특정한 기간 이상 해

지되지 않고 유지될 확률, 즉, 存續率(survival rate)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여기에서는 전체 보험종목에 대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각 요소별로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험종목별로 세분한 失效·解約

關聯 要素들의 存續率 分布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실었다.

1) 保險種目別 存續率 分布

먼저 保險種目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교육보험과 연금보험에 비하여 보장성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120개월(12

년)까지는 낮은 存續率을 보였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초기 약 36개

월(3년)까지 가장 낮은 存續率을 보여 早期 失效·解約現象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금보험의 存

續率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存續率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추구했던 大量販賣와 이에 따른 早期의 大量 失

效·解約 때문으로 보인다. 즉, 大量販賣 및 早期 解約이 상대적으로 보

장성보험과 연금보험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는 ' 94년 6월 도입된 個人年金保險의 초기 대량판매에 따라 수반된

失效·解約現象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을 보면 60개월(5년)에서 存續率이 갑자기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金利連動型 年金保險인 노후복지연금보험(노후설계

연금보험 포함)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상품은 87년 1월에 노후

설계연금보험으로 도입되어 그 이후 主力商品으로 계속 판매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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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利率體系를 보면, 총보험료 중 貯蓄性 保險料에 대해 적용되는

附利利率은 계약이 5년이상 유지되면 中途解止利率을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계약후 5년이 경과

하면 어느 정도 저축의 효용을 얻고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解約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Ⅲ-1> 保險種目別 存續率 分布

2) 會社別 存續率 分布

다음으로 會社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A, B,

C 회사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C, B, A 회사순으로 存

續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維持期間이 60개월(5년)정도를 넘어서면 3

개사 모두 存續率이 10% 이하로 하락하면서 회사간 차이가 줄어드는 것

을 볼 수 있다.

회사간의 存續率 差異는 회사들의 생명보험계약 維持能力의 차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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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特定 保險種目의 取扱與否나 販賣商品 構成上의

差異 등 개별회사의 保險商品 運用政策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Ⅲ-2> 會社別 存續率 分布

3) 診斷有無別 存續率 分布

診斷有無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契約維

持期間동안 계속하여 유진단계약의 存續率이 무진단계약의 경우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이라는 契約査定(underwriting) 과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계

약자들은 위험에 대한 保障欲求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진

단계약자들보다 存續率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유진단계약자 그룹에는

건강상태가 標準下體에 해당하는 계약자 집단과 보험의 危險保障機能 자

체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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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3> 診斷有無別 存續率 分布

4) 性別 存續率 分布

性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Ⅲ-4>와 같다. 보험계약의

維持期間동안 계속하여 남성계약자의 存續率이 여성계약자보다 높은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남성계약자의 存續率이 높은 것은 남녀간 所得

水準의 차이나 生活패턴의 차이 등 構造的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성계약자가 家計의 主所得源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危險保障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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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性別 存續率 分布

5) 年齡別 存續率 分布

年齡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Ⅲ-5>와 같다. 維持期間

약 50개월 정도까지는 20대이하의 存續率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비교적 早期 失效·解約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0

개월정도 까지는 고연령층의 存續率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

후에는 연령계층간 存續率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연령층의 경우 위험에 대한 保障欲求가 강하고 기존 보험계약 解止

에 따른 보험의 再加入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40개월이후에는 거의 存續率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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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年齡別 存續率 分布

6) 保險金額別 存續率 分布

다음으로 保險金額別 存續率 分布를 살펴보면 <그림 Ⅲ-6>과 같다. 보

험금액이 작을 수록 存續率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험금액요

소는 다른 요소에 비하여 요소내 存續率 隔差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

히, 보험금액이 1천만원미만 계약의 경우 存續率이 다른 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액 차이에 따라 存續率이 다른 것은 보험금액이 낮은 계약이

일반적으로 保險料 負擔이 적으므로 存續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所得增加에 따른 保險金額의 增加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입시기가 오래된 계약(즉, 維持期間이 긴 계약)은 보

험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고, 최근에 들어서 고액계약이 많아진 現實이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액 5천만원이상의 그룹에서 存續率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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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것은 保險料 一時納 契約11)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Ⅲ-6> 保險金額別 存續率 分布

나 . 代數線型 回歸模型에 의한 維持期間差異 分析

여기에서는 代數線型 回歸模型에 따라 生存分析을 실시한 결과를 살

펴보기로 한다. 본 生存分析에서는 분석기법으로 모수적인 방법

(p aram etric m ethod)을 이용하였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SAS의 Lifereg

Procedure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기까지의 기간 T와 失

效·解約에 영향을 미친 要素間의 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이 분석을 위하여 3,514,868건의 失效·解約資料를 추출하여 이중 379

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3,514,489건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log ( T )와

11) 특히,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후 1년정도가 경과하면 해약할 경우
일시납 보험료 원금과 어느 정도의 이자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단기저

축목적으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약하려는 유인
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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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 log (S ( T ) ) ) 의 관계가 거의 直線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므로 와

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가정하였다.

SAS의 Lifereg procedure를 이용하여 절편( )과 회귀계수( i )들의 추

정치 및 표준오차, 그리고 모든 변수들이 0의 값을 갖는다 는 歸無假說

에 대한 p-valu e를 구하였다. 그리고 각 變數그룹(보험종목, 회사 등) 내

에서 i에 대한 추정치의 차이에 따른 T값의 차이, 즉, 維持期間의 差異

를 나타내었다. 이 維持期間 差異는 보험종목, 보험회사 등 失效·解約關

聯 要素 내에서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

내는 것이다.

먼저 全體 保險種目에 대하여 각 要素別 維持期間의 분석결과를 제시

한 후 個別的으로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4개

의 보험종목 및 금리연동형보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

다. 금리연동형보험은 연금보험이나 생사혼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금리

연동형보험만을 다시 묶어서 분석한 것이다.12)

1) 全體 保險種目의 分析結果

먼저 全體 保險種目別 資料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면 <表

Ⅲ-3>과 같다. 이 표에는 CY'95에 생명보험 3개 회사의 失效·解約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대수선형 회귀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대수선형 회귀모형에서 변수로 사용되는 것들은 失效·解約關聯 要素로

서 보험종목 4개, 회사 3개, 진단여부 2개, 성별 2개, 연령 5개, 보험금액

4개 등 모두 20개이다.

12) 연금보험이나 생사혼합보험을 금리연동형 보험부분과 기타부분으로 세분하
여 분석한 결과와 교육보험,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의 3개 보험종목을 합하
여 저축성보험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등은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부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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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3> 全體 保險種目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3.37780855 0.00412 672111.8 0.0001 Intercept

보험

종목

3

1

1

1

0

0.11130002

-0.4659779

-0.7851112

0

0.002591

0.002122

0.002292

0

234189.3

1845.778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0.0001

.

3.450

-10.916

-15.941

.

교육

연금

보장성

생사혼합

회사

2

1

1

0

-0.6101828

-0.3795522

0

0.00158

0.00159

0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

-13.386

-9.256

.

A

B

C

진단

1

1

0

0.23396729

0

0.003942

0

3522.235

3522.235

.

0.0001

0.0001

.

7.725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20529318

0

0.0011

0

34816.22

9999.9

.

0.0001

0.0001

.

6.679

.

남자

여자

연령

4

1

1

1

0

-0.2995155

-0.3919572

-0.2141707

-0.0608052

0

0.00365

0.002904

0.002899

0.003122

0

50540.96

6732.334

9999.9

5456.037

379.3883.

.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7.585

-9.503

-5.650

-1.729

.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1.1351342

0.68903658

0.30426676

0

0.003446

0.002208

0.002225

0

175529.8

9999.9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0.0001

.

61.883

29.066

10.422

.

1천만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 초과

첫째, 保險種目 要素에 대하여 살펴보면 維持期間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생사혼합보험이 기준시점(t=0) 까지 유지된 후 失效·解約된다고 하

면, 교육보험은 3.5개월 이후에 해지되고, 연금보험은 10.9개월 이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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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며, 보장성보험은 15.9개월 이전에 해지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계약

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기간, 즉, 維持期間을 상품별로 비교할 경우 교육

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의 순서로 維持期間이 길게 나

타나고 있다.

교육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維持期間이 비교적 긴 것은 解約還給金이

旣納入保險料 水準에 근접하였을 때 解約하려는 유인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연금보험의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난 것은 ' 94년 6월에 도입

된 個人年金保險의 대량판매로 계약자들이 保險料 負擔能力에 限界를 보

여 계약을 早期에 많이 解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보장성보험

의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난 것은 동 보험종목이 보장기능에 충실한 종목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신중한 판단에 따른 계약보다는 그렇지 않은

계약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종목내에서의 이러한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제

Ⅱ장 3절의 失效·解約現況에서 다룬 내용이나, 본 제Ⅲ장 1절의 保險商

品別 失效·解約件 分布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保險金額이 그 측정기준이

되는 失效·解約率을 보면, FY'9513)에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保險契約件數가 기준이 되는 상품별 失

效·解約件 分布에서도 失效·解約程度는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 보장

성보험, 교육보험의 순서로 높게 나왔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保險金額이나 契約件數를 기준으로 계산하

면, 失效·解約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維持期間이 다

른 종목에 비하여 짧게 나타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보험금액이나 계약건수로 계산한 失效·解約정도와 失效·

13) 물론 생존분석에서의 대상기간은 曆年(CY)기준이고, 실효·해약율의 산정기
간은 會計年度(FY)기준이어서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효·해
약율의 경우 일관되게 보장성보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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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約되기까지의 維持期間 사이에는 直接的인 聯關關係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동일한 失效·解約정도를 가지는 두 보험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보험종목내 계약의 生存函數 曲線의 形態인

存續率 分布나 生命保險商品 자체의 生存週期(life cycle)에 따라서 특정기

간에 측정되는 維持期間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會社 要素의 경우, 維持期間을 보면 C, B, A 사의 순서로 길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명보험사간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에 어느 정도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가 개별 보험사의 保險契約 維持能力上에 차이가 존재함

을 의미하는 것인지, 保險商品 運用政策上의 差異가 반영된 것인지의 여

부는 追加分析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綜合

的 解釋部分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셋째, 診斷要素의 경우를 보면, 유진단계약의 경우가 무진단계약의 경

우보다 維持期間이 7.7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의 <表 Ⅲ

-1> 失效·解約關聯 要素別 頻度分布에서 보듯이 유진단계약의 비중이

2%정도로 작기는 하지만 진단유무에 따라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에 차이

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유진단계약자의 契約維持期間이 더 긴 것은 진단을 통하여 보험가입

을 한 계약자들은 危險에 대한 保障欲求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장욕구가 강한 경우는 계약자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진단이라는 過程을 거치고서라도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정도로 保險需要가 강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넷째, 性別要素를 보면, 남성 계약자의 維持期間이 6.7개월 정도 더 길

게 나타났다. 이런 남녀계약자간 維持期間 差異는 남녀간 社會活動 參與

度의 차이에 따른 所得水準의 차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성 계약자

가 家計의 主所得源인 경우가 많아 남성 계약자에 대한 危險保障 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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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年齡要素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연령일수록 유지지간이 긴 것

으로 나타났다. 계약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20

세미만의 경우에는 이보다 7.6개월, 20대는 9.5개월, 30대는 5.7개월, 40대

는 1.7개월 정도 維持期間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維持期間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危險에 대

한 保障欲求가 더 강하고, 旣存 保險契約을 解止할 경우 새로운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保險金額 要素를 보면 고액계약일수록 維持期間이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보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계약을 기준으로 하

여,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61.9개월, 1천만원∼5천만원 사이의 계약은

29.1개월, 5천만원∼1억원 사이의 계약은 10.4개월 정도 각각 契約維持期

間이 더 길게 나타났다.

보험금액의 차이에 따른 維持期間 差異를 해석하면, 보험금액이 큰 계

약은 일반적으로 保險料가 큰 편이며, 保險料가 큰 계약은 經濟的인 負擔

때문에 保險料(保險金額)가 작은 계약보다 계약자들이 解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고액계약에는 保險料 一時納 契約이 포

함되어 있고 이 계약이 早期에 解約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로

보인다.

2) 個別 保險種目의 分析結果

지금까지 전체 보험종목 모두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그 해석을 다루었

다. 다음으로 個別 保險種目의 生存分析結果를 통하여 種目別 特徵을 살

펴보기로 한다. 개별보험종목은 교육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생사혼

합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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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敎育保險의 分析結果

교육보험의 분석결과는 다음 <表 Ⅲ-4>와 같다.

<表 Ⅲ-4> 敎育保險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1.90782057 0.020738 8463.601 0.0001 Intercept

회사

2

1

1

0

-0.7611051

-0.7282387

0

0.003371

0.003847

0

52942.61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

-3.591

-3.485

.

A

B

C

진단

1

1

0

0.29019316

0

0.007453

0

1515.869

1515.869

.

0.0001

0.0001

.

2.269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0901018

0

0.00236

0

1457.272

1457.272

.

0.0001

0.0001

.

0.635

.

남자

여자

연령

3

1

1

1

0

0.25571793

0.19407948

0.07457117

0

0.020431

0.020415

0.020971

0

1525.731

156.6606

90.37398

12.64436

.

0.0001

0.0001

0.0001

0.0001

.

1.963

1.443

0.522

.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3.17308613

2.37154105

1.38249046

0

0.008707

0.004672

0.004187

0

305513.9

9999.9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0.0001

.

154.182

65.456

20.113

.

1천만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초과

첫째, 會社要素의 경우, C사의 維持期間이 가장 길고, A사와 B사는 비

슷하게 나타났다. 維持期間 差異가 3.5개월 내외로서 전체보험종목 분석

에서의 9.3∼13.4 개월보다 작게 나타났다.

둘째, 診斷要素는 유진단계약이 무진단계약보다 2.3개월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전체보험종목분석에서의 차이(7.7 개월)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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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다.

셋째, 性別要素를 보면, 남성 계약자의 維持期間이 여성 계약자보다

0.6개월 정도 길게 나타났다. 전체보험종목 분석에서의 차이(6.7 개월)와

비교하면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年齡要素를 보면 고연령이 저연령보다 維持期間이 길기는 하지

만 그 차이가 2개월 이내여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保險金額要素의 경우 보험금액이 작을수록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고, 상이한 보험금액그룹간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20.1∼154.2 개월

정도이다. 이 차이범위는 전체보험종목에서의 차이범위인 10.4∼61.9 개월

보다 상당히 넓은 것이다.

이상 敎育保險에 대한 분석결과의 특징은 男女 契約者間 및 年齡層間

維持期間 差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保險金額그룹間 維持期間 差異

가 크다는 점이다. 性別 및 年齡層間 차이의 경우, 교육보험은 자녀를 위

하여 부모가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이 없이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保險金額間 維持期間 差異가 큰 것은 보험상품 판매주기로 설

명이 가능한데, 교육보험이 다른 보험종목에 비하여 일찍 주력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초기에 판매되고 보험금액이 낮은 보험계약의 維持期

間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② 年金保險의 分析結果

다음으로 연금보험의 生存分析結果를 보면 <表 Ⅲ-5>와 같다. 失效·

解約 관련요소로 첫째, 會社要素를 보면 維持期間은 C, B, A 회사순으로

나타나고 차이범위는 1.6∼4.4 개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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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5> 年金保險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2.96810134 0.003676 652033.3 0.0001 Intercept

회사

2

1

1

0

-0.2581319

-0.0881246

0

0.00186

0.001762

0

22107.04

9999.9

2500.144

.

0.0001

0.0001

0.0001

.

-4.4261

-1.6411

.

A

B

C

진단

1

1

0

-0.1325666

0

0.005253

0

636.8026

636.8026

.

0.0001

0.0001

.

-2.404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13400794

0

0.001323

0

10266.61

9999.9

.

0.0001

0.0001

.

2.7899

.

남자

여자

연령

4

1

1

1

1

0

-0.5191695

-0.4314665

-0.2901553

-0.1169932

0

0.004046

0.003118

0.003109

0.003352

0

42519.87

9999.9

9999.9

8712.149

1218.211

.

0.0002

0.0001

0.0001

0.0001

.

-7.8793

-6.8179

-4.8998

-2.1480

.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0.59392125

0.39093123

0.23260984

0

0.005645

0.002271

0.002311

0

36824.31

9999.9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0.0001

.

15.7794

9.3064

5.0950

.

1천만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초과

둘째, 診斷要素의 경우 유진단계약의 維持期間이 오히려 무진단계약보

다 2.4개월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진단계약의 維持

期間이 무진단계약보다 긴 전체보험종목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셋째, 性別要素를 보면, 남성계약자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2.8개월

정도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전체보험종목에서의 차이(6.7

개월) 보다 다소 작은 것이다.

넷째, 年齡要素의 경우 저연령일수록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났고,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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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령층간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2.1∼7.9 개월 정도여서 전체보험종목

에서 보인 차이범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保險金額要素를 보면, 보험금액이 작을수록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났지만 상이한 보험금액그룹간 維持期間 差異범위는 5.0∼15.8 개월

정도로서 전체보험종목에서의 차이범위보다 상당히 작은 수준이다.

年金保險 분석결과의 特徵으로는 無診斷契約의 維持期間이 有診斷契

約보다 오히려 길게 나타난 점과 保險金額그룹間 維持期間 差異가 비교

적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診斷要素의 分析結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짧은 維持期間을 나타내는 진단이외 다른 要素內의 특성(예

를 들면, 女性, 低年齡, 高額 保險金額 등)을 가진 계약이 유진단계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保險金額 그룹間 維持期間 差異가 비교적 작다는 것은 연금보험 계약

자는 보험금액이 낮은 계약을 選好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

미가 된다. 환언하면, 연금보험 계약자들도 保險料 負擔이나 一時納 高額

契約의 영향으로 보험금액이 큰 계약을 상대적으로 일찍 解約하기는 하

지만 다른 보험종목에 비하여 그 解約程度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③ 保障性保險의 分析結果

다음으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表 Ⅲ-6>과 같다.

분석요소로서 첫째, 會社要素를 보면 C, B, A 회사 순으로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고, 회사별 維持期間의 차이는 3.5∼10.3개월 정도이다.

둘째, 診斷要素를 보면 유진단 계약의 維持期間이 무진단 계약보다

8.1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40 -



<表 Ⅲ-6> 保障性保險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2.51938339 0.019192 17056.07 0.0001 Intercept

회사

2

1

1

0

-1.780046

-1.1626771

0

0.007835

0.005355

0

146446.9

9999.9

9999.9

.

0.0001

0.0001

0.0001

.

-10.3264

-3.5376

.

A

B

C

진단

1

1

0

0.50036264

0

0.010731

0

2174.019

2174.019

.

0.0001

0.0001

.

8.0652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26701996

0

0.002821

0

8961.269

8961.269

.

0.0001

0.0001

.

3.8016

.

남자

여자

연령

4

1

1

1

1

0

-0.1808064

-0.3439984

-0.0086283

0.0735512

0

0.010254

0.008379

0.008387

0.008944

0

15347.15

310.9137

1685.429

1.058482

67.62348

.

0.0001

0.0001

0.0001

0.3036

0.0001

.

-2.0545

-3.6154

-0.1067

0.9480

.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2.16415622

1.46628419

0.0726559

0

0.018396

0.017639

0.017995

0

135929.2

9999.9

6910.187

16.30166

.

0.0001

0.0001

0.0001

0.0001

.

95.7313

41.4003

0.9360

.

1천만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초과

셋째, 性別要素의 경우 남성계약자의 維持期間이 여성계약자보다 3.8

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年齡要素를 보면 대체로 저연령일수록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났

고, 상이한 연령층간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최대 2.1개월에 그쳐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保險金額要素의 경우, 보험금액이 작을수록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보험금액그룹간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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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개월 정도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保障性保險에 대한 분석결과의 特徵은 年齡層間 維持期間 差異가 비

교적 작고, 保險金額그룹間 維持期間 差異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年齡

層間 維持期間 差異가 작다는 것은 보장성보험이 제공하는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가 연령층에 상관없이 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保險金額그룹間 維持期間 差異가 큰 것은 교육보험에서의 해

석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 販賣時期가 오래되어 보험금액이 작은 계약의

維持期間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生死混合保險의 分析結果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表 Ⅲ-7>과 같다.

첫째, 會社要素를 보면, 회사간 維持期間 差異가 11.3∼19.6 개월로 비

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診斷要素를 보면 유진단 계약의 維持期間이 무진단 계약보다

17.8개월 정도 더 길게 나타나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性別要素의 경우 남성계약의 維持期間이 여성계약보다 4.6개월

정도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年齡要素를 분석하면 대체로 저연령일수록 維持期間은 짧게 나

타났다. 그리고, 상이한 연령층간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최대 18.6개월에

달하여 모든 보험종목군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보험금액요소를 보면, 대체로 보험금액이 작을수록 維持期間

이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22.2∼30.1 개월 정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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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7> 生死混合保險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3.6742612 0.020118 33353.75 0.0001 Intercept

회사

2

1

1

0

-0.3377899

-0.6851302

0

0.007066

0.006589

0

17533.39

2285.318

9999.9

.

0.0001

0.0001

0.0001

.

-11.2994

-19.5504

.

A

B

C

진단

1

1

0

0.37291499

0

0.007155

0

2716.499

2716.499

.

0.0001

0.0001

.

17.8155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10977391

0

0.003193

0

1182.126

1182.126

.

0.0001

0.0001

.

4.5735

.

남자

여자

연령

4

1

1

1

1

0

-0.6366437

-0.4103797

-0.1097254

0.08608384

0

0.010384

0.009464

0.009455

0.010032

0

18900.51

3810.366

1880.175

134.6818

73.63925

.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18.5634

-13.2682

-4.0963

3.5436

.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0.56687954

0.64002033

0.44600574

0

0.018313

0.018122

0.018798

0

2314.208

958.22

1247.296

562.9077

.

0.0001

0.0001

0.0001

0.0001

.

30.0677

35.3367

22.1540

.

1천만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초과

生死混合保險 生存分析結果의 特徵은 保險會社間 維持期間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점, 低年齡契約의 維持期間이 高年齡契約보다 뚜렷하게 짧

다는 점 등이다.

保險會社間 維持期間 差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결과가 곧바로 보험회사간 생사혼합보험 契約維持能力의 差異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다음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綜合 解釋

에서 보듯이, 이러한 차이가 보험회사간 계약유지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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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保險商品 運用政策上의 차이로 인하여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하고 있다.

低年齡 契約그룹과 高年齡 契約그룹의 維持期間 差異가 다른 저축성

보험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생사혼합보험은 短期 貯蓄性 性格이 강한 상품이므로 젊은 계약자일

수록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쉽게 解約하려는 유인을 가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金利連動型保險의 分析結果

여기에서는 金利連動型 保險種目의 生存分析結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금리연동형보험은 單一 保險種目이라기 보다는 年金保險과 生死混

合保險內에 포함되어 있는 金利連動型 保險商品들을 각각 분리하여 합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저축성 보험료 부분에 附利利率이 적용

되고 있고, 短期 貯蓄性이 강한 보험상품이어서 다른 보험종목과 失效·

解約 特性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表 Ⅲ-8>과 같다.

첫째, 會社要素를 보면, 회사간 차이는 2개월 이내로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診斷要素를 보면, 무진단계약의 維持期間이 4.1개월 정도 더 길

게 분석되어 전체 보험종목에서 유진단계약의 維持期間이 길게 나온 것

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性別要素를 보면 남성계약자의 維持期間이 여성계약자보다 3.6

개월 정도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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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8> 金利連動型保險의 生存分析 結果

요소
자유

도
추정치 표준오차 2 p-value

유지기간

차이(개월)
구분

절편 1 3.05070512 0.003198 909970.9 0.0001 Intercept

회사

2

1

1

0

-0.1286289

0.00414497

0

0.001713

0.001699

0

8857.188

5640.174

5.950051

.

0.0001

0.0001

0.0145

.

-2.55042

0.08777

.

A

B

C

진단

1

1

0

-0.2167461

0

0.014393

0

226.7678

226.7678

.

0.0001

0.0001

.

-4.11756

.

유진단

무진단

성별

1

1

0

0.15673645

0

0.001345

0

13578.31

9999.9

.

0.0001

0.0001

.

3.58553

.

남자

여자

연령

4

1

1

1

1

0

-0.1189696

-0.0858681

-0.1219912

-0.0423002

0

0.003712

0.002614

0.002552

0.002727

0

3489.946

1027.07

1078.708

2285.864

240.6057

.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

-2.37008

-1.73870

-2.42668

-0.87517

.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보험

금액

3

1

1

1

0

0.24703879

0.3052607

0.21093101

0

0.003605

0.002265

0.002314

0

18876.69

4696.268

9999.9

8311.046

.

0.0001

0.0001

0.0001

0.0001

.

5.92130

7.54305

4.96195

-

1천만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초과

넷째, 年齡要素의 경우 연령이 작을 수록 維持期間은 짧아지지만, 維

持期間 差異範圍는 0.9∼2.4 개월에 불과하여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保險金額要素를 보면 보험금액이 작을 수록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고, 維持期間 差異範圍는 5.0∼5.9 개월 정도로 다른 보험종목에 비

하여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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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利連動型保險 生存分析結果의 特徵은 會社要素, 年齡要素, 保險金額

要素 등에 있어 維持期間 差異範圍가 상당히 작은 수준이라는 점과 무진

단계약의 維持期間이 오히려 유진단계약보다 길게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각 요소내 維持期間 差異範圍가 작은 것은 금리연동형보험이 短期 貯蓄

性保險이어서 각 요소내의 차이가 失效·解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무진단계약의 維持期間이 유진단계약보다 더

길게 나타난 것은 연금보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짧은 維持期間을 나타

내는, 진단이외 다른 要素內의 特性(예를 들면, 女性, 低年齡, 高額 保險金

額 등)을 가진 계약이 유진단계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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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分析結果에 대한 綜合 解釋

여기에서는 전체 보험종목 및 개별 보험종목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失

效·解約關聯 要素들의 存續率 分布 및 維持期間 差異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로 存續率이 높으면 維持期間이 긴 결과

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로 維持期間 差異部分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분

석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다음 <表 Ⅲ-9>는 앞에서 살펴 본 전체 및 개

별 보험종목 분석내용중 維持期間 部分만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表 Ⅲ-9> 全體 및 個別 保險種目의 각 要素別 維持期間 差異

요소 구분 전 체 교 육
연 금

보장성
전 체 금리연동 기 타

보험

종목

교육

연금

보장성

생사혼합

3.450
-10.916
-15.941

.

- - - - -

회사

A
B
C

-13.386
-9.256

.

-3.591
-3.485

.

-4.4261
-1.6411

.

-2.3930
0.6688

.

-3.5825
-0.8250

.

-10.3264
-3.5376

.

진단
유진단

무진단

7.725
.

2.269
.

-2.404
.

-4.3166
.

2.3975
.

8.0652
.

성별
남자

여자

6.679
.

0.635
.

2.7899
.

3.4934
.

0.1694
.

3.8016
.

연령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7.585
-9.503
-5.650
-1.729

.

.
1.963
1.443
0.522

.

-7.8793
-6.8179
-4.8998
-2.1480

.

-1.7371
-1.5725
-2.1901
-0.6804

.

0.5521
1.1230
2.9669
2.3513

.

-2.0545
-3.6154
-0.1067
0.9480

.

보험

금액

1천만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 초과

61.883
29.066
10.422

.

154.182
65.456
20.113

.

15.7794
9.3064
5.0950

.

14.7100
7.4026
4.7993

.

14.4941
9.1759
2.7519

.

95.7313
41.4003

0.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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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9> 全體 및 個別 保險種目의 각 要素別 維持期間 差異 (繼續)

요소 구분
생사혼합

금리연동 저축성
전 체 금리연동 기 타

회사

A
B
C

-11.2994
-19.5504

.

-10.0684
-10.3330

.

-33.1232
-40.3642

.

-2.55042
0.08777

.

-3.316
-3.105

.

진단
유진단

무진단

17.8155
.

-2.2208
.

27.0987
.

-4.11756
.

5.5254
.

성별
남자

여자

4.5735
.

-1.7579
.

4.1601
.

3.58553
.

3.374
.

연령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18.5634
-13.2682

-4.0963
3.5436

.

-10.6559
-9.3725

-12.3191
-9.3830

.

-34.7957
-20.0929

0.1292
10.2736

.

-2.37008
-1.73870
-2.42668
-0.87517

.

-6.468
-3.784
-2.252
-0.925

.

보험

금액

1천만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

1억 초과

30.0677
35.3367
22.1540

.

11.9871
16.6744
24.0293

.

59.7839
23.2811

1.5935
.

5.92130
7.54305
4.96195

-

32.941
17.291

7.311
.

첫째, 保險種目 要素에 대한 해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生存分析 結果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의 순으로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다. 교육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維持期間이 비교적 긴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解約을 해야 할 경우에는 解約時에 지급받게 되는 解約還給金

이 이미 納入한 保險料 水準에 근접하였을 때 解約하려는 유인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연금보험의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난 것은 ' 94년 6월에 도입된 個

人年金保險의 大量販賣로 인하여 계약자들이 保險料 負擔能力에 대한 事

前考慮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維持期間이 짧게 나타난 것은 동 보험종

목이 保障機能에 充實하여 自發的 보험계약의 경우 維持期間이 긴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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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自發的 保險加入意圖에 따르지 않은 보험계약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이러한 분석내용은 본장 제1절에서 살

펴 본 存續率 分布形態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연금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存續率 分布曲線을 보면 다른 보험종목에 비하여 早期에 더 낮은

存續率을 보이고 있다. 즉, 保險契約初期에 연금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타

보험종목에 비하여 더 많이 失效·解約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保險會社 要素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간 생명보

험계약의 維持期間 길이는 대체로 C, B, A사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A사의 維持期間이 가장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95년에는 維持期間이 최대한 4년 이하로 제한

되는 無配當 保障性保險을 분석에서 제외한 바 있는데 이 無配當 保障性

保險種目을 保障性保險種目 分析에 포함시키면 A, B, C사의 維持期間 差

異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14) 따라서, 보장성 보험의 경우 A, B, C 회사간

의 維持期間 差異는 회사간 보험계약 유지능력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商品運用政策上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저축성 보험종목에서도 회사간 維持期間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생사혼합보험에서는 최대 19.6개월의 維持期間 差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회사간에 보험계약유지능력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보장성보험의 해석에서 보듯이 商品運用政策

에 대한 深層分析이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 표는 회사별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평균유지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사의 경우는 '95년에 무배당 보장성보험을 판매하
지 않아서 실효·해약이 발생한 계약이 한 건도 없고, B사 및 C사의 경우는
이 종목에서 6.8∼9.5개월의 짧은 유지기간을 보이고 있다.

회사구분 실효·해약건수 평균유지기간

A - -
B 240,818 9.5
C 137,04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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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診斷要素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여부에 따른 維持期間

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유진단 계약의 維持期間이 무진단 계약의 경우보

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진단계약간 維持期間의 差異는 생사혼

합보험에서 가장 크며, 연금보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維持期

間의 差異를 보이는 이유를 해석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유진단 계

약의 경우에 診斷을 받는 過程을 거치므로 일단 가입된 保險契約에 대하

여 유지하려는 誘引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性別要素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維持期間을

보면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모두 남성 계약자가 여성 계약자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社會活動 參與度의 差異에 따른

所得水準의 差異와 함께 현실적으로 남성 계약자가 家計의 主所得源인

경우가 많아 남성 계약자에 대한 危險保障 必要性 즉, 保險加入 및 維持

에 대한 필요성이 여성 계약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契約者年齡要素의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보험 등의 예외는 있

지만 대체로 高年齡일수록 維持期間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연령이 높을수록 危險에 대한 保障欲求가 더 강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解止할 경우 새로운 保險商品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保險金額要素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보험종목

에서 보험금액이 클수록 維持期間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保險金額의

大小에 따른 維持期間의 差異 程度는 교육보험과 보장성 보험에서 다른

종목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保險金額이 큰 계약은 일반적으

로 保險料가 크며 보험료가 큰 계약은 經濟的인 負擔 때문에 보험료(보

험금액)가 작은 계약보다 계약을 유지하려는 誘引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 외에도 高額契約에는 保險料 一時納 契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이 早期에 解約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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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生存分析結果의 活用方案

제Ⅳ장에서는 生命保險 失效·解約 契約에 대하여 生存分析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本章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러한 分析結果를 現

實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保險種目 側面

제Ⅲ장의 분석내용에서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종목

에 비하여 早期에 解止되며 維持期間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의 원인은 대체로 大量販賣, 즉, pu sh형 마케팅에 있음을 지적하

였다. 물론 보험상품 자체가 push 마케팅형 상품이기는 하지만, 無理한

營業活動에 따라 파생되는 大量의 失效·解約은 제Ⅱ장에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또한 다음 <表 Ⅳ-1>에서 보듯이 일반인

들은 年金保險이나 保障性保險에 대하여 높은 加入意思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加入意思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자에게

適合한 保障水準을 提供하는 보험계약을 誘致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維持에 노력함으로써15) 長期的인 保險需要에 대응하고 보험자체에 대한

15) < 최근 5년간 보험종목별 상품개발 추이(개인보험) >
(단위 : 종, %)

구 분
저 축 성

보 장 성 합계
교 육 연 금 생사혼합 소 계

FY'93 41 (17.7) 38 (16.4) 41 (17.7) 120 (51.7) 112 (48.3) 232 (100.0)
FY'94 46 (16.5) 84 (30.2) 43 (15.5) 173 (62.2) 105 (37.8) 278 (100.0)
FY'95 49 (14.3) 88 (25.7) 47 (13.7) 184 (53.8) 158 (46.2) 342 (100.0)
FY'96 57 (12.8) 113 (25.3) 67 (15.0) 237 (53.0) 210 (47.0) 447 (100.0)
FY'97 42 (8.2) 109 (21.2) 76 (14.8) 227 (44.2) 287 (55.8) 514 (100.0)
주 : 1. (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특약은 제외하며 실제 판매건수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 보험개발원, 『FY '97 생명보험 상품운용 현황』, 1998.8

위 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최근 5년간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개발건수 면에서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저축성보험보다 늘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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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認識水準과 滿足度를 높이는 戰略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表 Ⅳ-1> 將來 加入하고 싶은 保險의 種類

구 분 1991 1994 1997

사고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 40.6 38.2 54.5

노후의 생활자금준비에 중점을 둔 보험 42.9 54.2 39.5

암, 성인병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중점을 둔 보험 16.4 26.2 31.9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보험 44.0 30.8 30.1

저축에 중점을 둔 보험 7.1 8.9 16.6

자녀의 교육에 중점을 둔 보험 17.5 16.3 9.2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2. 診斷側面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 有診斷契約의 비중이 매우 작으며,

본 연구에서도 失效·解約契約 件數 중에서 유진단계약의 비중은 2% 정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축성보험
에 비하여 낮으므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그리 높지 않다.

< 최근 5년간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개인보험) >
(단위 : 억원, %)

구 분
저 축 성

보 장 성 합계
교 육 연 금 생사혼합 소 계

FY'93
13,476 137,029 33,854 184,359 14,,514 198,873
(6.8) (68.9) (17.0) (92.7) (7.3) (100.0)

FY'94
15,460 157,780 31,899 205,139 21,241 226,380
(6.8) (69.7) (14.1) (90.6) (9.4) (100.0)

FY'95
12,367 180,943 49,200 242,510 32,426 274,936
(4.5) (65.8) (17.9) (88.2) (11.8) (100.0)

FY'96
15,112 172,114 40,764 227,990 47,819 275,809
(5.5) (62.4) (14.8) (82.7) (17.3) (100.0)

FY'97
16,752 128,512 120,651 265,915 66,733 332,648
(5.0) (38.6) (36.3) (79.9) (20.1) (100.0)

주 : (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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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단계약의 維持期間이 긴 현상은

거의 모든 保險種目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는 진단이라는 契約

査定(underwriting) 過程을 거친 보험계약자들이 위험에 대한 保障欲求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진단계

약자 그룹에는 年齡이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標準下體의 사람들이 多

數 있겠지만, 保險金額 高額契約者나 보험회사의 販賣戰略上 有診斷契約

爲主의 販賣方式을 택하는 경우에 선택되는 계약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後者의 경우, 즉, 고액계약자나 회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선택

된 계약자의 경우 健康診斷이라는 多少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서 보험에

가입하는, 保險加入意思가 강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需要階層을

對象으로 特化한 保險商品을 개발하면 높은 存續率(survival rate) 및 長

期의 維持期間을 보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外國保險社에서는 이러한 수요계층을 주

요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서는 診斷이라는 要素가 逆選擇을 防止하여 危險率을 安定化시키는 役割

이외에 保險加入意圖가 크고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優良顧客

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3. 性別側面

男性 契約者가 대부분의 保險種目에서 女性 契約者 보다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所得水準의 差異와 家計의 主所得源인

남성 계약자에 대한 保險需要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部分的으로 解釋하면 여성계약자가 家計生活의 細部的인 支出을 擔當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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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계가 많아 經濟的인 與件이 악화되는 경우 보험계약에 대하여 쉽게

解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保險社

들은 여성계약자의 維持期間을 늘릴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계약자의 維持期間을 늘릴 수 있는 方案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

다. 여성의 固有한 需要에 副應하는 商品을 開發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女性과 關聯된 疾病, 즉, 婦人科 疾病 및 骨折, 出産관련 事

故 등을 保障하는 商品은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런 보험상품의

販賣·維持와 관련한 마케팅 활동 및 서비스를 강화하면 해당 계약의 유

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失效·解約을 하려는 경향이 상

대적으로 강한 여성 계약자에 대한 契約後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解約을

代替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즉, 約款貸出, 保險金 減額, 契約轉換 등의 방

법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계약의 維持期間 長期化를 圖謀할 수

있다.

4. 契約者 年齡 側面

대체로 高年齡일수록 維持期間이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保障欲求가 강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加入機會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低年齡層의 保險契約 維持期間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여성계약자에 대한 특화전략과 마찬가

지로 저연령층에 대한 差別化 戰略을 구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低年齡

層에 特有한 保險需要, 즉, 結婚, 出産, 育兒, 旺盛한 活動에 따른 危險露

出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商品을 開發, 販賣하는 것이다. 保險契

約後 事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維持期間의 延長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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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5. 保險金額 側面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保險金額이 클수록 維持期間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보험금액이 크면, 保險料 負擔도 크고, 高額契約內

에 保險料 一時納 契約이 多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보험

계약의 長期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損益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一時納 高額契約의 誘致를 止揚16)하고 보험금 對比 보험료 부담이 적은

保障性 保險種目17)의 판매를 더욱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16) 보험회사의 유동성이 문제가 될 때는 불가피하게 유치해야 하겠지만, 외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유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17) 물론 보장성 보험종목 역시 평균 유지기간이 짧고,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이 큰 계약의 유지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나 보장성 보험종목의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유지기간이 반드시 늘어나리라고 볼 수 없는 현실적

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종목에서 외형위주의 보험마케팅 방식
이 지양되어 나간다면, 점차 보장성 보험종목에서도 나타나는 고액 보험계약
선호현상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은 보장성 보험종목에 대한 판매
비중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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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結論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經濟規模의 成長과 함께 生命保險産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리고 이런 外形的인 規模擴大는 생명

보험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普遍的으로 추구되는 方針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런 외형위주의 성장에 따른 副作用 역시 지속

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렇게 누적된 부작용은 결국 우리나라가 ' 97년말

IMF 救濟金融體制에 들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원가대비

수익을 組織成果의 測定基準으로 삼는 效率性 爲主의 경영이 모든 산업

의 核心戰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생명보험산업에서 이러한 效率性 爲主의 經營을 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중의 하나가 높은 失效·解約率이다. 즉, 보험계약의 상당부분

이 早期에 大量으로 失效·解約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보험회

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켜 온 것이다. 높은 失效·解約率

을 낮추고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을 늘리기 위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와는 다른 접근방법, 즉 生存分

析(survival analysis)이라는 分析技法을 이용하여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要素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分析方法을 보면, 먼저 失效·解約과 관련되는 要素로서 保

險種目, 保險會社, 診斷, 性別, 契約者 年齡, 保險金額 등 6가지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CY'95에 발생한 3개 생명보험회사의 失效·解約契約을 대

상으로 위의 요소들 내에서 存續率(survival rate) 分布를 살펴보았다. 그

리고 다시 代數線型 回歸模型을 이용하여 전체 보험종목과 각 보험종목

(군)별로 각 要素 內에서의 維持期間 差異를 분석하였다.

存續率과 維持期間 差異 分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었

다. 첫째, 保險種目 要素의 경우 敎育保險과 生死混合保險 그룹이 年金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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險과 保障性保險 그룹보다 存續率이 높고 維持期間도 길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종목에 비하여 年金保險과 保障性保險 종목에서 push형 마

케팅을 강도 높게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保險會社 要素의 경우 대체로 存續率은 C, B, A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維持期間도 같은 순서로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종

목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無配當保險을 제외하여 분석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無配當 保障性保險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會社間 差異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셋째, 診斷要素의 경우 有診斷 契約이 無診斷 契約보다 存續率이 높고

維持期間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단이라는 契約査定過程을

거친 계약자들의 危險保障欲求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 남성 계약자가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여성 계약자 보다 存續率

이 높고 維持期間도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所得水準의 差異 및 가계의

主所得源인 남성계약자에 대한 保險需要가 더 큰 이유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部分的으로 해석하면 女性契約者가 家計生活의 細部的인 支出을 담

당하는 가계가 많아 經濟的인 與件이 惡化되는 경우 보험계약에 대하여

쉽게 解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敎育保險 등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契約者의 年齡이 많을

수록 存續率이 높고 維持期間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많을

수록 危險에 대한 保障欲求가 더 강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解止할 경우

새로운 보험에 加入할 수 있는 機會가 相對的으로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섯째, 보험금액이 작을 수록 存續率이 높고 維持期間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 保險金額이 크면, 保險料 負擔도 크고, 高額契約內

에 保險料 一時納 계약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명보험계약의 存續率을 높이고 維持期間

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戰略을 활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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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첫째, 年金保險과 保障性保險 種目에 있어 適正水準의 保障을 제공하

는 保險商品을 需要에 맞게 販賣하고 체결된 계약의 維持管理에 더욱 노

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保險會社는 診斷이라는 要素가 逆選擇을 방지하여 위험율을 안

정화시키는 역할이외에 保險加入意圖가 크고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優良顧客을 선별할 수 있음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셋째, 女性의 固有한 需要에 부응하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 및 계

약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자가 經濟與件의 惡

化로 解約을 해야 할 경우, 解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즉, 約款貸

出, 保險金 減額, 契約轉換 등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保險契約 維持期間의 長期化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低年齡層에 대한 差別化 戰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低年齡層

에 特有한 保險需要, 즉, 結婚, 出産, 育兒, 旺盛한 活動에 따른 危險露出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

계약후 사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維持期間의 延長에 必

須的인 要素가 될 것이다.

다섯째, 會社의 損益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一時納 高額契約의 誘致를

止揚하고 보험금 對比 보험료 負擔이 적은 保障性 保險種目의 판매를 더

욱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意義는 생명보험계약의 失效·解約 硏究에 있어서, 實際의

資料를 대상으로 生存分析을 통하여 失效·解約의 發生現象을 분석하고

分析結果의 活用方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이 활용방안들은 失效·解

約率을 낮추고(즉, 存續率을 높이고), 보험계약의 維持期間을 늘리기 위한

것들이다. 여기에 제시된 방안들이 現實的으로 바람직한 結果를 낳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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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保險會社 경영진의 확고한 認識轉換이

라고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 경영진들은 契約의 失效·解約에 관한 문제

에 대하여 現象對應的이거나 短期的인 觀點에서 接近하기보다는 長期的

인 觀點을 가지고 保險産業 및 企業發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본 生存分析硏究가 기지고 있는 다음 두 가지 方法論上의 限

界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CY'95라는 特定 年度의 3개 生

保社 失效·解約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硏究結果에 特定

年度와 特定 生保社의 失效·解約 特性이 過度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限界는 時間 및 資料處理能力上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서 본 분석대상자료의 경우 해당건수가 360만 건을 상회하여 통계

처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後行 硏究가 진행

된다면 充分한 時間을 確保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多年間의 자료를 바탕

으로 生存分析을 실시한다면 좀 더 客觀的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失效·解約關聯 要素들의 多樣性에 관한 問題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가 經驗生命表 作成을 위해 集積된 資料이기 때

문에 保險契約과 關聯된 多樣한 要素를 反映하고 있지 못한데서 오는 것

이다. 따라서, 失效·解約과 관련된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保險契約者의 所得水準 및 學歷, 保險料 納入方法, 保險契約 募集方法 등

여러 가지 要素를 반영한 失效·解約 資料를 이용하게 된다면 좀 더 現

實的으로 意味있는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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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錄 : 失效·解約關聯要素에 따른 保險種目別 存續率 分布

1. 회사별 존속율 분포

1) 교육보험

2)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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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성보험

4) 생사혼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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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유무별 존속율 분포

1) 교육보험

2)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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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성보험

4) 생사혼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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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존속율 분포

1) 교육보험

2)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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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성보험

4) 생사혼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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